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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훈 (프랑스 파리 13대학 사법 박사과정)

■ 원자력 발전소 노동자 베로노 씨의 죽음

2012년 9월 19일,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크리스티안 베로노(Christian Verroneau) 씨는 

5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에손느(Essonne) 사회보장법원은 2016년 4월 14일, 약 

30년간 베로노 씨를 고용했던 엔델(Endel) 사에 그의 사망에 대한 불허용과책이 있음을 인

정하였다. 언론은 1심에 불과한 해당 판결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 판결은 원자력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상 불허용과책을 인정한 판결이다. 기존에는 주로 

석면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에 불허용과책이 인정되어 왔다. 해당 판례의 

의의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산업재해에 관한 프랑스 실정법상 불허용과책의 개념을 살

펴보고, 해당 판례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 불허용과책

불허용과책(faute inexecusable)은 20세기 후반에 교통사고, 운송(상법전 제133조의 8 참

조), 산업재해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등장한 용어이다. 불허용과책은 행위자에 의해 충분

히 심사숙고되었고, 예외적으로 중대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손해에 대해 의도가 있거나 적어

프랑스 원자력하청업체에 
대한 불허용과책의 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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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1)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산업재해에 관해 사용자 측의 불허용과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을 초래함을 인식하고도, 작위 혹은 부작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책»으로 정의한 바 있다.2) 즉 위험에 대한 인식과 예외적인 중대성이 요건인 셈이다. 하지

만 석면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관하여 2002. 6. 28. 파기원 사회부 판결은 두 번째 요건인 예

외적인 중대성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해당 판결 이후 산업재해에 관해서만큼은 위험에 대

한 인식만 실질요건이다. 

물론 이 요건 역시 해석에 여지를 두고 있다. 위험에 대한 인식을 실제 인식으로 파악하여 

까다롭게 본다면 이는 의도적과책(faute intentionnelle, 손해발생에 대해 완전히 인식한 고

의)에 가까워질 것이고, 추상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가졌어야 할 인식으로 본다면 이는 중대

한 과책에 가깝게 해석하는 것이다.3)

이 경우 제3자의 과책은 사용자의 불허용과책을 인정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4) 근

로자의 과책 정도가 불허용과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5) 

그렇다면 불허용과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개념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반과책(faute simple)을 넘어서 불허용과책을 저지

1) Alain Bénabent, Droit des obligations, 15e éd., LGDJ, 2016. n°413, p.319.

2) Ass. plén., 18 juillet 1980.

3) Geneviève Viney, «Évolution de la signification et du rôle de la faute en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in Yves Lequette et Nicolas Molfessis (dir.), Quelle avenir pour la 

responsabilité civile ?, Dalloz, 2015. pp.29~30 참조. 국내의 학설 중 불허용과책을 「용인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로 번역하는 경우(김성원(2011), 프랑스에서의 석면피해와 국

가배상책임, 『원광법학』 27(2), p.42)가 있는데, 이 경우 불허용과책은 우리나라 법상 중대한 과

실에 해당하는, 프랑스법상 중대한 과책에 가깝다는 학설을 따라 해석한 것이다. 다만 최근의 

교과서 중에서는 불허용과책을 우리법상 고의로 분류하는 경우(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Alain 

Bénabent, Droit des obligations, 15e éd., LGDJ, 2016. n°413, p.319)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

으로 과실로 번역할 수는 없다. 아래에서 살펴볼 판례 역시 사업자의 위험인식을 현실적인 것으

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기원 역시 고의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4) Civ. 2e, 2 nov., 2004.

5) Ass. plén., 24 juin 2005. 아래에서 살펴볼 두 번째 사례 역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폐암발생에

서, 노동자의 흡연사실은 고려요소에서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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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우 노동자가 취득하는 추가적 권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4권 제5편 제2장 «사용자의 불허용과책과 의도적과책»에서 찾을 수 있

다. 사회보장법전 제452조의 1은 ‘사고가 사용자 혹은 그를 대신하여 지휘·감독하는 자의 불

허용과책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혹은 그 권리의 승계인은 이하의 조항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추가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보장법전 제452조

의 5는 산업재해가 사용자 등의 의도적 과책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혹은 그 권리의 승계인은 사회보장법전상의 지급금 이외에도 사용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 원자력 산업상 고용주에 대한 불허용과책의 인정 사례

우선 베로노 씨가 엔델 사에 산업재해에 관한 불허용과책을 인정받은 판례를 살펴본 후, 프

랑스전력공사 직원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니제르의 우라늄 광부사건을 살펴본다. 세 

노동자 모두 원자력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다가 폐암으로 50대에 조기사망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사례 1 : 원자력 하청업체 직원의 폐암

크리스티안 베로노 씨는 26살의 나이에 1981년 8월 19일에 에너지대기업의 자회사인 엔

델 사 원자력발전분야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0년 넘게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처리 및 방

사선폐기물 분류작업을 해왔다. 2009년 7월 6일 그는 폐암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2010년 1

월 15일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사측과 추가보상에 대한 협상은 실패했다. 그리하여 베

로노 씨는 2010년 10월 11일에 사측을 상대로 불허용과책에 기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추

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다. 안타깝게도 2012년 9월 19일 그는 폐암이 진행되어 

57세라는 나이에 사망하였고 소송은 일단 중단되었다. 3년 뒤인 2015년 7월 1일에 와서야 

그의 아내와 딸이 소송을 수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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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6년 4월 14일에 법원은 사용자 측이 산업재해 발생에 있어서 불허용과책을 저질

렀음을 인정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엔델 사가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하거나 추가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주목했다. 변

론 중에 작업환경에서 여러 위험물질의 분진이 심각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물론 사측의 변호

인 티에리 달마소(Thierry Dalmasso)는 엔델 사가 노동자의 죽음에 무관심하지 않았다고 항

변했다. 엔델 사 역시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이 방사선

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관련규정이 정하는 연간 20밀리시버트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항변하였다. 이외에도 엔델 사는 관련 규정들을 잘 준수하였고, 노동자

들의 방사선 피폭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원자력안전청에 정기적

으로 보고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당연히 항

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재판부가 사측의 불허용과책을 인정함으로써 베로노 씨의 아내와 딸은 10만 4천 유

로에 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례 2 : 흡연가인 프랑스전력공사 용접공의 폐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담피에흐언부를리(Dampierre-en-Burly) 원자력 발전소에서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장 프랑수아 클로(Jean-François Cloix) 씨

는 2009년 4월 25일, 53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한다. 이 사건에 대해 2013년 8월 27일 

오를레앙(Orléans) 사회부 법원은 마침내 프랑스전력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불허

용과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장 프랑수아 클로 씨가 애연가였다는 점이었다. 당연히 사측에

서는 이 점을 들어 폐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사측은 클로 씨가 30년간 54.5밀리

시버트, 그러니까 법정 방사선 피폭한도의 3%만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이는 6년에 한 

번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것과 유사함). 이에 유족 측 변호사였던 엠마뉴엘 진트락(Emma-

nuelle Gintrac)은 담배가 폐암의 주요 발암요인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폐암의 원인 중 발

전소 내의 방사선이 한몫했음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즉 발전소 내의 방사선이 폐암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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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진트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사용자 측의 불허용과책이 

성립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과책이 결과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외부적 요소 혹은 노동자의 과책이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불허용

과책에 대한 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재판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사용자 측에 불리한 태도를 명확히 취

했다. 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가 폐암의 발생이 발전소 내의 방사선과 관련없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음을 근거로, 방사선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한편 재판부가 사측의 불허용과책을 인정함으로써 클로 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9만 5천 유

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례 3 : 니제르(Niger) 우라늄 광부의 폐암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아레바(Areva, 프랑스 회사) 사의 자회사인 코미낙(Cominak, 니

제르 회사)에서 일했던 59세의 세르지 베넬(Serge Venel) 씨는 59세의 나이로 2009년 7월 

사망했다. 그의 죽음의 원인 역시 폐암이었다. 그가 죽기 몇 달 전, 베넬 씨의 담당의사는 그

의 폐암이 광산에서의 우라늄 흡입 때문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베넬의 유가족은 아레바 사에 베넬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적으

로 아레바 사는 베넬 씨의 고용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난점이 있었다. 하지만 믈렁

(Melun) 사회보장법원은 실질적인 고용관계와 지시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레바 사에 공동고

용주 지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아레바에 불허용과책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유가족

은 우선 20만 유로를 받게 되었다. 

베로노 씨 판결의 의의

2014년 르몽드의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전력공사의 원자력 발전소에는 2만 2천 명의 하

청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프랑스전력공사 원전 유지 및 보수에 관해 4분의 3이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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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들이 없으면, 프랑스의 원전은 발전을 멈춘다. 프랑스전력

공사는 그들을 하청노동자(sous-traitants)가 아니라 협력자(collaborateurs) 혹은 파트너

(partenaires)라고 부른다. 

원자력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상황과 그들이 받는 차별적 대우는 비단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니다.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 하청 노동자 역시 더 높은 방사선 피폭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프랑스전력공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 2014년 프

랑스전력공사 직원의 사고 발생률은 40% 가까이 줄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하청 노동자의 

사고 발생률은 증가했다. 실제로 많은 하청노동자의 사고가 숨겨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프랑

스전력공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발빠르게 외부화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하청노동자는 사고 때마다 원자력 발전소 마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강

요받는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저녁에는 북부 프랑스에서 아침에는 남부 

프랑스의 발전소를 수리하게 되는 프랑스 투어가 시작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2차 증기터빈의 배관을 담당

하고 있는 한 하청업체 직원 엘리자베스 포찌(Elisabeth Pozzi) 씨는 2년의 근무 동안 250밀

리시버트의 피폭을 감내해야 했다. 물론 하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매년 16명 내지 

20명의 노동자가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재해 인정률은 매

우 안정적이지만, 노동자들이 늙어가고 누적 피폭량이 증가할수록 암 발병률은 더 높아질 것

이다. 

해당 판례는 하청업체를 이용해 원자력발전의 위험을 외부화하고자 하는 프랑스전력공사

(EDF)에 경고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시 방사선 피폭은 대부분 전

력회사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 감내하는 것이 실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외부화는 계

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베로노 씨 판결이 없었다면, 프랑스 원자력 산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

로 그들의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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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원전감축정책

원자력은 여전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형산업이자 주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2015년 

올랑드 정부는 2025년까지 원자력이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 비중을 76%에서 50%로 줄이기

로 결정했다. 금융가 출신인 마크롱이 이끄는 프랑스의 새 정부는 어떠할까? 새 정부는 원자

력 발전을 지지할까? 언뜻 그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확

보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크롱은 올랑드 정부의 원전축소 계획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금융가 출신인 마크롱이 원자력 발전을 줄이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결코 저

렴하지 않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그의 생각과 의지는 2017년 5월에 임명한 환경부 장관

의 발언 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마크롱 정부의 환경부 장관(ministre d’État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니콜라스 울로(Nicolas Hulot)는 2016년 3월 30일 라

디오방송인 유럽1(Europe 1)과의 인터뷰에서 «원자력 발전은 구시대의 잔재»라는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가 임명된다는 소식이 밝혀지자, 프랑스전력공사의 주식은 하루만에 

6.57% 폭락을 기록한다. 2017년 7월 10일, 니콜라스 울로는 2015년의 올랑드 정부의 결정

을 준수하기 위해 17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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